UBC의 한국학 프로그램

저는 11월 16일 점심 시간에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 아시아학과의 학과장인 Ross King 교수 그리고 그와 함께 근무하는 교직원인 Emily Williams를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 주 Emily가 Ross King 교수와 함께 저를 만나서 UBC의 한국학 프로그램을 발전시키지 위한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제의로 이루어 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UBC의 주민협의회인 UNA(University Neighborhood Association) 소속 다민족협의회(Multicultural Committee)의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UBC 지역에 있는 저의 리스팅을 매매하는 과정 중에 Ross King 교수와 그의 한국인 부인을 만난 적이 있었고 또한 Emily의 UBC 동료 중에서 저를 강력하게 추천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 동료가 UBC 안의 아파트를 저를 통해서 구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이 David Needham 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름의 소유자였습니다.
Ross King 교수는 현재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UBC 에서도 한국에 초점을 둔 여러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싶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이 최근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보이게 되자 비즈니스와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진 결과 UBC에서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려 하고 있어서 UBC의 아시아학과에 4년 동안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는데 이는 캐나다 지역에서는 물론 북미지역 전역에서 유일하게 자체 교과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시아 학과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지난 5년 동안 한 명의 교수와 강사 한 명으로 진행해 왔는데 최근 한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추가로 한 명의 전임 한국어 강사를 고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합니다. 현재 아시아 학과에서는 교수진의 부족으로 안타깝게도 1.5세 또는 2세 한국 학생들의 한국어 수강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어에 전혀 노출이 된 적이 없는 학생들(non-heritage learners) 에게만 우선적으로 한국어 수강을 허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전임강사가 보강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UBC의 중국어 프로그램은 전임강사 9명, 시간 강사 2명 및 전임교수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해서 한국어 프로그램은 교수 한 명과 전임 강사 한 명이 매 학기 5개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BC 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명의 한국어 전임 강사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인데 이를 위해서는 캐나다 달러로 200만 달러 정도의 후원금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80여만 달러 정도의 후원금이 약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후원금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UBC에 적립되어서 UBC가 보장해 주는 매년 3.5% 정도의 이자로 전임 강사의 인건비를 영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Ross King 교수는 본래 미국 사람으로 뉴햄프셔에서 사립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성이 King인 관계로 조회 시간마다 공교롭게도 자기가 김씨 성을 가진 한국 친구들과 이씨 박씨 성을 가진 한국 친구들에게 둘러싸였었던 것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첫 동기가 되었었고 특히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만난 한국인 부인 때문에 더욱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Ross King 교수와 만남을 갖고 돌아오면서 이미 은퇴까지 자신의 자리를 보장 받은 King 교수가 자신이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 한국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밴쿠버에 있는 우리 한인 기업과 기관, 단체 및 개인들에게 UBC의 아시아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칼럼을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후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UBC 언어학과의 Ross King 교수(전화: 604-822-2835, jrpking@interchange.ubc.ca)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